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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현장에서 직접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요구사정에서부터 중재, 평가에 이르기까지 간호제공의 전 과

정을 수행해야 하는 방문간호사의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의 관점에서 의사결정 유형과 셀프리더십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방문간호사들의 의사결정 유형과 의사소통 능력과 셀프리더십은 

모두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방문간호사의 의사결정 유형은 합리

적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셀프리더십 정도와 의사소통 능력 측면에서도 합

리적 의사결정 유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은 의사결정 유형 중 가장 바람

직한 것으로 논의되어 온 바 방문간호사가 높은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 중심어 :∣방문간호사∣의사결정유형∣셀프리더십∣의사소통 능력∣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relations among the decision making style, self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visiting nurses. The research design was a 

descriptive survey study, and 219 people were se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among the 

visiting nurses who worked in the 28 community based health care centers. The most frequent 

decision making style of visiting nurses was a rational style. The scores of self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visiting nurses were also showed the highest score when the 

visiting nurse had a rational decision making style. The statistical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among the decision making style, self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useful to develop jop-training programs for visiting nurses to enhance 

their problem-solving abilities. We suggest more various education programs to increase the 

visiting nurse's self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will be implemented and refined 

protocols according to situations will be developed,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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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질병양

상의 변화로 인해 향후 방문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되며 이는 대상자 중심의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가 국가 전체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관리와 건

강증진을 위해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

다[3].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가정방문

간호는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의료기관의 가

정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와 같이 다양한 

공급추체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이 중 공공보건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소의 방문보건인력

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 단위로 건강문제를 사정한 후 

대상자 발견 및 등록, 질병관리 및 간호, 질병예방 및 건

강증진 활동과 같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으로 1995년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실시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개인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 대상자 중심의 포괄적인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건소 중심의 방문보건사업이 수요자인 

지역사회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

영하고 아울러 중앙정부의 건강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문보건사업의 직접 수행자

인 방문보건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역할 확대 그리고 윤

리적 직업관 확립 등을 통해 확고한 인적 인프라를 구

축하는 것이 선행 필수요건이다[3][4]. 방문보건인력은 

수요자인 지역사회 주민을 직접 접하고 방문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이므로 방문보건사업의 핵심

요소이다. 방문보건인력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방문

보건 전담인력의 부족, 방문보건인력의 교육 및 훈련프

로그램의 부재, 방문보건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방문보

건서비스 간의 질적 차이 등을 지적하고 있다[3][4]. 

업무의 대부분이 체계화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

는 병원과는 달리 방문간호사는 대상자의 가정이라는 

독특하고 개별적이고 다각적인 상황에 노출되며 각 상

황에 따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

다. 또한 대상자에게 맞는 적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와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어야 한다. Jung은 방문간호사의 업무 수행

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직

접간호라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방문보건사업의 특

성은 방문보건인력으로 하여금 직접간호 수행 시 매우 

독립적이며 자발적인 판단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5]. 

의사소통 능력은 '사람들이 의사소통과정에서 상대

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과정'이며 효과적인 의사소통 행

위에 관한 지식이다[6][7]. 다양한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간호사로서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만족시키고 질병회복과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강조

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업무의 

효율성 뿐 아니라 조직몰입과 직무만족과도 높은 관계

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간호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연구는 일반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유형,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보는 연구

[8], 병원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유형과 간호

업무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9] 등과 같이 임상간호

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방문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연구는 전무

한 실정이다. 

방문간호사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대상자와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더불어 과학적이며 합

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해야 한다. 가정에서 일차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의사결정과 판단은 직접적으로 

방문보건서비스의 범위와 내용, 질적 수준을 결정짓기 

때문에 방문보건인력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능력과 

유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합리

적 의사결정은 가장 효과적인 의사결정 유형으로, 의사

결정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까지 우수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0]. 또한 셀프리더십도 정보를 

처리하고 인식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보고되고 있다[11]. Manz와 Sims는 셀프리더십이 

주어진 상황에서 장애요인에 집착하기 보다는 기회요

인을 발견하도록 함으로서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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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확립하도록 한다고 하였다[12]. 

이상과 같이 방문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능

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의사결정 유형을 

확인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하는 요인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

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문간호사

의 의사결정 유형을 확인하고 이와 함께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간의 관련성을 탐색함으로서 향후 방문

간호사의 의사결정 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의사결정 유형, 셀프리더십 

정도와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한다.

2)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셀프

리더십 정도와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의사결정 유형, 셀프리더십 

정도와 의사소통 능력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1 의사결정 유형
의사결정 유형은 특정한 상황 또는 장차 일어나리라

고 생각되는 상황으로부터의 요구나 요청에 따라 목표

를 선택하고 그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 가

운데 특정한 수단을 선택할 때 사용되는 방법의 분류를 

의미한다[13]. 본 연구에서는 Harren이 개발한 진로결

정척도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유형검사를 Ko가 번

역하여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며 합리적 

의사결정, 직관적 의사결정, 의존적 의사결정의 3 유형

으로 분류된다[13][14]. 

1.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이 셀프리

더가 되기 위하여 자기목표설정, 리허설, 자기비판, 자

기보상, 자기관찰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정도를 표현하

는 행위전략과 자신의 일에서 생각의 초점을 관리하여 

자연적 보상측면을 생각해서 일의 즐거운 생각을 집중

하고 어떠한 장애 요인에 집착하기 보다는 기회요인을 

찾음으로써 건설적으로 사고하도록 관리하는 인지전략

의 변수를 말한다[12]. 본 연구에서는 Manz가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를 Kim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

정한 점수를 의미한다[15][16]. 

1.3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잘하는가를 말

한다[17]. 본 연구에서는 Navran이 부부의사소통 검사

를 위해 개발한 PCI (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의 내용을 Choi에 의해 수정 보완한 도구를 

방문간호사에게 해당되는 용어로 변경하여 측정된 점

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

을 의미한다[18][19].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방문간호사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셀프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을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는 경인지역 28개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하

였다. 표집방법은 경인지역 28개 보건소에서 방문건강

관리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전체를 유

한모집단으로 하여 연구에의 참여에 동의한 자를 임의

표출하였다.

3. 연구 도구
3.1 의사결정 유형
대상자의 의사결정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Harren이 

개발한 진로결정척도(Assessment of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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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DM)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 유형검사를 Ko가 

번역하여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13][14]. 이 의사결정 

유형검사는 개인이 어떤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합리

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의 하위 척도 각각에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의사결정유형 척도는 두 가지로 분

류하여 해석하였으며 첫 번째는 각 유형별 점수를 0-40

점 분포를 가지는 연속변수로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는 

세 유형의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는 유형

을 명목변수로 분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Ko의 연

구에서 Cronbach‘s alpha .78-.84, 반분신뢰도 .77-.83으

로 나타났으며[14],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각각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75,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 

.69,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 .78로 나타났다.

3.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가 개발한 도구를 Kim이 수정 보

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15][16]. 도구는 총 18문항, 

Likert 5점 척도(항상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구성되

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

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3.3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Navran이 부부의사소통 검사를 위

해 개발한 PCI(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의 

내용을 Choi에 의해 수정 보완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18][19]. 도구는 총 25문항, Likert 5점 척도(항

상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먼저 경인지역 28개 보건소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

리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전체 268명

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에의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이 후 동의한 경우에 한

하여 설문지의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가기록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회수 시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223부

였으며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분석에 이용

된 것은 총 219부이었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윈도우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

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2) 의사결정 유형, 셀프리더십, 의사소통 능력은 평균

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셀프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간의 차이는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의사결정 유형,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표 1]

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0.1(±8.83)세

이었다. 41-50세가 87명(40.0%)으로 가장 많았으며, 

31-40세가 79명(3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는 남자가 1명(0.5%)이었으며, 결혼 상태에서는 189명

(86.2%)이 기혼자였다. 종교는 150명(69.2%)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수준에서는 총 170명(78.2%)이 전문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3명(0.9%)은 석사학위과정 이상

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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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

연령(year)

21-30   24(10.7)
31-40   79(36.3)
41-50   87(40.0)

51 and over   29(13.0)
M(±SD) 40.1(±8.83)

성별
남성    1( 0.5)
여성  218(99.5)

결혼상태
기혼  189(86.2)
미혼   30(13.8)

종교
있음  150(69.2)
없음   69(30.8)

교육수준
전문대  170(78.2)
간호학과   46(20.8)
대학원   39( 0.9)

2. 의사결정 유형,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
대상자의 의사결정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219명 

중에서 182명(83.3%)은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으로, 19

명(8.9%)은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으로, 18명(7.8%)은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으로 각각 파악되었다[표 2]. 대상

자의 셀프리더십은 전체 평균 3.72(±0.51)점이었으며, 

의사소통 능력은 3.84(±0.45)이었다.

표 2. 의사결정 유형, 셀프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변수 빈도(%) 평균(SD)

의사결정 유형
합리적 182(83.3) 23.36(±3.56)
직관적  19( 8.9) 26.64(±3.24)
의존적  18( 7.8) 29.56(±2.94)

셀프리더십  3.72(±0.51)
의사소통 능력  3.84(±0.45)

3.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
대상자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의사

소통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의

사결정 유형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3.78±.52)이 가장 높고,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3.50±.38)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F=1.780, p=.171).  

대상자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의 차

이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전체 의사소통 능력은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3.89±.42)에서 가장 높았으며, 직관적 의

사결정 유형(3.58±.49)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714, p=.004). 

표 3.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
변수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F(p)

셀프리더십 3.78
(±.52)

3.50
(±.38)

3.64
(±.48)

1.780
(.171) 

의사소통 능력 3.89**
(±.42)

3.58
(±.49)

3.71
(±.51)

5.714
(.004) 

* scheffe 검사결과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었음.

4. 대상자의 의사결정 유형, 셀프리더십과 의사소
통 능력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의사결정 유형,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 능

력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의사결정 유형과 셀프리더

십 간에는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r=.249,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과 의존

적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련성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의사결정 유형과 의사소통 능력 간에는 합

리적 의사결정 유형(r=.314,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중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반면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r=-.229, p<.000)과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r=-.182, p=.005)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 의사결정 유형, 셀프리더십, 의사소통 능력의 상관관계
변수 의존적

r(p)
직관적
r(p)

합리적
r(p)

셀프리더십 -.118(.070) -.035(.593) .249(.000)
의사소통 능력 -.182(.005) -.229(.000) .3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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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의

방문간호사의 의사결정 유형은 83.3%가 합리적 유형

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8.9%는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과 7.8%는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을 조사한 Kim, Lim과 Choi의 연구에서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의 59.1% 만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

형인 결과에 비하면 매우 높은 분포였다[20]. 개인의 의

사결정은 여러 가지 대안 들 가운데 자신의 기대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진다[21]. 또한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전략 또는 정의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도

에 기초하여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

로 구분되어진다[13]. 합리적 유형은 확장된 시간조망 

내에서 연속적인 결정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

하며 자신과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

중하게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해 나가며 의사결

정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이다. 즉 방문간호사

들의 경우 문제해결에 있어서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한 뒤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고려

하고 있으며 이렇게 결정되어진 결정에 대한 책임이 따

르고 있음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

구대상자인 방문간호사들의 평균연령은 40.1세였으며 

임상경력자가 대다수였으며 또한 기혼자가 86.2%로 다

양한 상황과 위기에 노출되었던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

었을 것으로 고려되어진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한 문제

해결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의 향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고려된다. 

방문간호사들의 셀프리더십 정도는 3.72(±0.51)점이

었다. 셀프리더십은 자기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고와 행동 전략을 통틀어 일컫는 말

이며 스스로 자신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으

로서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체 조직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리더십 개념이 아닌 개별적 차원의 

리더십을 의미한다. 특히 전체 업무의 프로토콜과 업무

양이 결정되어 있으나 접촉하는 개별적 차원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방문간호사들

에게 셀프 리더십은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Park의 연구에서 교사들의 셀프리더십과 조직몰입을 

연구한 조사에서 교사들의 셀프리더십은 평균 3.67(±.46)

점이었으며 높은 수준이라고 논의하고 있다[22].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조사한 Park의 연구에서는 간

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평균 3.57점이었다[23]. 즉 방

문간호사들의 셀프리더십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방문간호사들은 매일 각각의 대상자별 목표를 수

립하고 계획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 내부로부터 

목표와 계획을 주는 내적 리더십인 셀프리더십의 수준

이 높은 것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의 기본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방문간호사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조사한 결과 평균 

3.84(±0.45)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Lee의 병원간호

사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조사한 연구에서 병원 간호사

들의 의사소통 능력은 3.46점이었다[8]. Kim의 간호사

의 갈등관리유형과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역

시 병원간호사들의 의사소통 능력은 평균 3.23점으로 

본 연구대상자인 방문간호사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높

았다[24]. 

방문간호사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합리적 유형이 가장 높고,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이 가

장 낮았다. 합리적 유형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

하여 사려깊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의

사결정에 책임을 진다[10]. 이러한 특성은 셀프리더십

의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기 방향설정과 자기 동기

부여를 고양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

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25]. 이에 비해 직관적 유형

은 자신이 결정할 문제에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상이나 감정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 

유형은 합리적 유형에서 보이는 논리적인 대안탐색과 

평가과정이 결핍되어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26]. 본 연구 결과애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지만 직관적 유형의 경우 다른 유형보다 셀프

리더십의 평균 점수가 낮았다. 

방문간호사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은 합리적 유형이 가장 높았으며 직관적 유형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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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 의사소통은 의사결정을 위한 전제들이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부터 다른 구성원에게로 전달되는 모든 

과정이며 실제로 조직의 기본적인 관리 수단이다[27]. 

의사소통 능력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조직의 목표달

성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8]. 

방문간호사의 의사결정 유형, 의사소통능력과 셀프

리더십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정도, 의사소통 능력과 셀프리더십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정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합리적 의사

결정을 많이 이용하고 있을수록 의사소통능력과 셀프

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현장에서 직접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요구사정

에서부터 중재, 평가에 이르기까지 간호제공의 전 과정

을 수행해야 하는 방문간호사의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

의 관점에서 의사결정 유형과 셀프리더십 그리고 의사

소통 능력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방문간호사의 의

사결정 유형은 합리적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와 관련하여 셀프리더십 정도와 의사소통 능력 

측면에서도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에서 가장 높은 점수

를 나타냈다.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은 의사결정 유형 

중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되어 온 바 방문간호사가 

높은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방문간호사들의 의사결정 

유형과 의사소통 능력과 셀프리더십은 중정도의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사

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과 이러한 능력을 확장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 다

각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다. 또한 방문간호사들이 다양한 상황들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프로토

콜 개발도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와 제한점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

다. 첫째, 방문간호사의 업무 효율성과 관계있는 개별적 

변수들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수요가 증대하고 역할이 확대되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방문간호사의 능력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경우 경인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 방문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연구결과를 

확대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에 지역을 확대하거

나 방문간호사의 다른 형태 즉 가정간호사를 대상으로 

의사결정유형과 의사소통 능력, 셀프리더십에 대한 연

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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